
보 도 자 료
(주소) 16488 / 수원시 권선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58  (팩스) 031-898-7991

배 포 일 2024. 10. 06.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4. 10. 07.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북‧충북과 함께 10월 17일 

제2회 조선왕실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개최

3 2 www.ggcf.kr/
부서 : 경기역사문화유산원
담당 : 김종헌
전화 : 031-231-8558

경기역사문화유산원, 경북∙충남∙충북과 함께 10월 17일 

제2회 조선왕실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 개최

▶ 생명탄생문화의 상징, 조선의 가봉태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경기도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원장 이지훈)은 경북∙충남∙충북과 손을 맞잡고 조선왕

실의 가봉태실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10월 17일(목)에 경북 영천시 평

생학습관에서 개최한다. 

  조선왕실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기운이 좋은 땅을 골라 아기태실을 만들었고, 아기

태실의 주인공이 왕이 되면 석물로 새롭게 단장하여 가봉태실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조선의 장태문화는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생명존중 사상과 땅의 기운을 중시했던 풍

수지리 사상이 결합된 우리 고유의 소중한 유산이다.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이 담긴 조

선왕실의 탄생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만의 탁월한 유산이다. 

  가봉태실은 전국에 28개(경기3, 대구∙경북10, 충남7, 강원2, 경남1, 전북1, 황해도1)가 

분포하고 있다. 이 중 국가지정유산은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사적), 서산 명종대왕 태실

(보물), 영천 인종대왕 태실(보물)이 있고, 일제강점기에 전국의 가봉태실을 훼손하여 이

봉한 고양 서삼릉태실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 외 시도지정유산이 18건, 향토유

산으로 지정된 것이 2건이다.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이 담긴 조선왕실의 탄생문화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우리나라

만의 탁월한 유산이다. 그래서 2022년부터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3개 광역도와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을 비롯한 3개 출연 연구기관이 함께 『태실 세계유산화 실무회』를 



구성였고, 2023년에는 충청북도가 합류하여 4개도와 4개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가봉태

실의 세계유산 등재와 홍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

였다. 태실 학술대회는 매년 4개도를 순회하여 개최해나갈 예정이다. 

  제2회 학술대회는 이혜은 이코모스(ICOMOS) 종교제의유산위원회 위원장의 ‘세계유

산 등재시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시작으

로, ▲몽골의 태반 탯줄 안치 의식, ▲일본의 포의매납 습속 연구를 주제로 국외연구를 

발표하고, ▲조선왕실 태실 석물의 형성과 전개, ▲조선후기 태실과 산릉 조성 비교연

구, ▲대구-경북지역 태실 현황과 보존관리‘를 주제로 국내연구를 발표한다. 

  이와 같이 전세계에 보편화된 ‘태처리 문화’의 국외사례 자료를 축적하고, 국내 태실

유산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조선왕실 가봉태실’이 문화유산으로 가지는 독창성과 우수

성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가 가봉태실을 세계유산화하기 위한 각 지역 지자체 간의 협력체

계를 공고히 하고, 조선왕실의 탄생문화의 유∙무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관심을 높이

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학술심포지엄은 10월 17일(목) 11시에 경상북도 영천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하며, 누

구나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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